
+ 찬미예수님

사순 제5주일입니다.  사순기간동안 결심한 다짐과 약속을 되새기며 스스로에게 영차와 홧팅으로 격려해 주세요~  
아직 다짐한바가 없는분들, 늦지 않았습니다!  지금부터라도 작은것을 주님께 봉헌한다는 마음으로 기도하며 실천하시길 바랍니다.  

3월 셋째주 공지 드립니다.

  감사합니다.
지난주 뜨락구역 십자가의 길에 봉사 및 참여해 주신 분들께 감사 드립니다.  앞으로 몇주동안 부활절 관련 행사가 많습니다.  많은 분들이
부활을 맞이하는 기쁜 마음으로 함께 참여하셔서 얼굴보고 인사 나누면 좋겠습니다.

부활절 행사 일정 ‐ 달력에 찜! 하세요.  �뜨락구역 관련 행사는 볼드체로 부각!시켰습니다~
     1) 3/20 주일: 부활맞이 대청소 ‐ 친교실 밖 통로 및 주방 
     2) 3/24 목요일: 주님 만찬미사 저녁 8시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주간 성체조배 ‐ 0시(자정) ‐ 새벽 1시 (24일 목요일에서 25일 금요일로 넘어가는 저녁)
     3) 3/25 금요일: 주님 수난예식 저녁 8시
     4) 3/26 토요일: 부활성야 미사 저녁 8시
     5) 3/27 주일: 부활 대축일미사 오전 11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활절 음식바자회 ‐ 뜨락회에서 음료/주류를, 저희 그룹은 안주로 골뱅이 무침을 판매합니다.

부활 합동판공성사 ‐ 3월 17일 목요일 (본당)
     일시: 3/17 일 목요일 저녁 7:30 미사 후 
채 신부님을 비롯한 두분 손님 신부님께서 판공성사를 주십니다.  판공성사는 모든 신자가 부활 대축일과 성탄 대축일을 앞두고 의무적으
로 받는 고해성사 입니다.  마치 귀한 손님이 우리집을 방문할때 대청소를 하듯이 부활하신 예수님을 맞이하기 위해, 내 마음을 깨끗하게
청소하고 예수님을 기다리는 것입니다.  판공성사를 통해 부활하신 예수님을 내 안에 맞이할 준비를 하시길 바랍니다. 

이상준 스테파노 형제님 기일 연미사 ‐ 3월 19일 토, 오전 7:30
뜨락회 이상준 스테파노 형제님의 두번째 기일인 3월 19일 토요일에 뜨락회 이름으로 연미사(7:30a.m.)를 봉헌합니다.  
다소 이른 시간이지만, 많은 분들이 참석하셔서 스테파노 형제님과 유가족을 위해 기도하며 형제님과의 좋은 추억을 기억하면 좋겠습니
다. 

만남의 성경모임 ‐ 3월 19일 토, 오전 10시
조 마오로 수녀님의 지도아래  "만남의 성경모임" 두번째 만남이 오는 3/19일 토요일에 있습니다.  언제든지 오실수 있는 모임이니 시간
되실때 부담없이 오시면 됩니다.  (다음 모임: 4/2, 4/9, 4/23)   
<두번째  모임>
     일시: 3월 19일 토, 오전10시‐오후12시
     장소: 사제관 건너편 방
     대상: 30대 이상 성경말씀 나눔에 관심있는 미혼남녀 (신자/비신자 포함)

부활 대청소 ‐ 3/20일 주일
우리 담당은 친교실 밖 통로 및 주방입니다.   회합은 대청소 후에 있습니다. 

사순절 전례 <십자가의 길, 판공성사>
사순시기 동안,
금요일 저녁 7시 20분부터, 그리고 
주일 교중미사 전 10시 20분부터 '십자가의 길'을 봉헌하고 미사를 봉헌합니다.  
매 미사 30분전에 성사표를 작성하여 판공 성사를 드릴 수 있습니다.



*사순절 짧은 교리 (퍼온글)*
<주님 수난 성지 주일> 돌아오는 주일 3월 20일은 성주간이 시작되는 주님 수난 성지주일입니다.  그 의미를 되새겨 보겠습니다.

주님 수난 성지일은 부활절 바로 전 주일로 예수님께서 수난 전에 예루살렘에 입성한 것을 기념하며, 이날부터 성주간이 시작됩니다.  
성지주일의 전례는 1,2부로 나뉘며, 
1부에서는 예수님의 예루살렘 입성을 기념하여 성당 밖에서 성지 축성과 분배를 하며, 성지 행렬의 복음 낭독 후 십자가를 앞세우고 (사
제와 신자들은) 축성된 성지를 들고 행렬을 하며 성당으로 들어갑니다.  
제 2부는 본 미사로서 본기도부터 수난복음을 들으며 주님의 길, 십자가의 길을 함께 묵상합니다.  

이날 축성된 성지는 1년동안 잘 보관하였다가 다음 해에 태워서 재의 수요일 예절에 사용합니다.  기쁨과 슬픔, 영광과 모욕이 엇길린 이
날의 전례는 부활이란 고통과 직결되어 있다는 그리스도교 본래의 진리를 확인시켜 주고 있는 것입니다.  

 

______________________

은총 가득한 한주 되세요!

2016 회장단 ‐ 전진영 베로니카, 이의천 베드로, 박보라 율리아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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